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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년하고도 몇

개월이흘러가고있다

2014년 4월16일의 충격적인 비극에 놀라 여

러 번 진도 팽목항에 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

그림 밖에 없어서 검은 바다와 생명의 바다

시리즈를여러점작업하기도했다

얼마전평생시골에서농사일을하셨던어머

님을하늘나라로떠나보내고허전한마음에진

도팽목항을다시찾았다 평일인데도추모객들

의발길이간간히이어지고있는모습에서세월

호가우리에게얼마나아픈상처로남아있는지

느낄수있었다

지금도여전히방파제위에서는추모에관한

많은사람들의그림과글들그리고설치물들이

보인다 노란 물결의 리본과 함께 마음을 숙연

하게한다

그리운 얼굴들 꼭 가족 품으로 따뜻한

밥해서 같이 먹고 싶다 잊지 않고 함께 하겠

습니다

현수막들이 바닷바람에 흔들리며 가슴을 울

컥하게한다

마음을 가라앉히며 무거운 발걸음을 움직여

한적한 매립지에 마련된 세월호 팽목 분향소의

영정사진들앞에서니목이메인다 영정이없는

노란액자들은더욱가슴을아프게짓눌렀다

모든 영혼들이학처럼자유롭게영원하길빌

어보며 나도 모르게 출렁이는 바다를 응시한

다

아직도돌아오지못한희생자들인양과사고

진실규명은왜이리더딘 건지저생명의바다

에게한없이묻고또묻고싶었다

바다는 아름답다기보다는 말없이 흐르는 슬

픔을 삼킨듯 이 세상의 모든 색을 포용이라도

한 것처럼 검은 빛이었다 우리들 가슴 속에도

검은바다를만들어뒤척이게한다

우리모두먹먹한가슴의바다

말이 없는 검은 바다는 오로지 침묵 속에 일

렁일뿐이다 그 검은 바다 위로 스치며 뒤척이

는빛의흔적들은마르지않는눈물이고아픔이

며 우리들가슴속에자리잡고있는감정의누

수선이자통곡의울부짖음이다

팽목항하늘과바다가온통검게만보이는것

은한예술가의시선만은아닐것이다

세월호는우리가슴속에지워지지않는 검은

바다를만들어버렸다

오늘을 살아가는 이 화가에게 삶과 예술 죽

음의의미는무엇일까

침묵 속에 일렁이는 검은바다

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

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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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처럼자유롭게영원하길

팽목항의검은바다


